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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신손상은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중증 환자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이들은 높은 사망률을 보이며, 
생존하게 되더라도 다수의 환자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발생하여 만성 신부전으로 고통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능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치료 전략은 제한적이다. 
신장으로의 관류를 유지하는 것이 신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다. 하지만 과도한 
수액 치료는 신장 울혈을 야기하고 오히려 신손상을 촉진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장의 관류 정도를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신장 보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조영증강 
초음파는 거대 혈류 순환뿐 만 아니라 미세한 혈류 순환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검사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받은 패혈증 급성신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증강 
초음파를 통해 관류 상태를 평가하였고, 측정된 관류 상태가 장기적인 신기능 회복의 예측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